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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기업, 연구성과로 주가 차별화
바이넥스․바이오니아 상승세 … 제넥셀․알앤알바이오는 기대 못미쳐
 

바이오 관련기업들이 최근 잇따른 연구성과를 발표함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며 주가도 개별기업별로 차별화

되고 있다.

바이로메드는 5월16일 오전 11시2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8900원에 거

래되고 있다.

최대주주인 일본 Takaraba Io가 에이즈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유효성 실험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기대감이 

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, 이와 함께 바이넥스와 바이오니아가 3-4%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넥셀도 

2.3%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.

그러나 메디포스트는 2.6%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, 산성피앤씨와 마크로젠 등도 2%대의 하락세이다.

특히, 크리스탈은 태평양과 함께 관절염치료제 임상1상 실험을 마쳤다는 호재성 재료를 냈음에도 0.4% 하락

해 거래되고 있다.

크리스탈은 5월15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3일간 강세를 보여왔으나 정작 발표 당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

다.

앞서 제넥셀과 알앤엘바이오도 각각 파킨슨씨병 원인규명 연구성과 및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손상 

개의 치료성공 성과를 발표했으나 이후 이들의 주가흐름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화증권의 한 연구원은 “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을 감안해야 하나 황우석 사태를 교훈삼아 바이

오주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진단도 가능한 것 같다”며 “주가흐름이 비상식적으

로 나타나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됐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증시 전문가들은 바이오종목 투자와 관련해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업의 성장전망 등을 꼼꼼이 챙겨본 연후

에 꾸준히 연구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

대신증권 정명진 연구원은 “일부기업이 임상2상 실험 등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

나 여전히 제품화까지는 2-3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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